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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제약, 미국 금융위기 수혜
LIG증권, 해운․건설은 부정적 영향 … 디스플레이․자동차는 중립적

LIG투자증권은 9월17일 미국 금융위기로 반도체와 유틸리티, 제약업종은 수혜를 받겠지만 해운․건설업종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업종은 신용경색으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개선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고, 한국가스공사나 대우인터내셔널과 같은 유틸리티 업종은 외국인의 과매도세 와중에 

상대적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표적 비경기소비재인 제약업종에서는 실적․재무구조가 우량한 유한양행이나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종근당이 추천됐다.

자동차,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업종에는 미국 금융위기가 중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고, 해운은 상

품가격 하락에 따른 벌크시황의 약세, 경기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컨테이너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

성이 높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다.

건설업종도 미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건설사의 자금조달과 대출상환 등 현금흐름에 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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